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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주식 휴지조각 가능성!
계열사 유동성 문제 등 타격 불가피 … SK텔레콤은 오히려 강세전환

SK글로벌이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금융주와 SK그룹의 계열사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시장 전체가 위축된다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강한 후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SK그룹주는 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계열사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SK

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는 독립 경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SK 등 일부 계열사는 주식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채권단의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SK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글로벌 주주들은 당장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SK글로벌이 청산되면 주식이 자칫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27일 SK글로벌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2700원을 기록했지만 향후 주가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SK글로벌의 최대주주인 SK도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SK는 매출채권 1조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입채무 4000억원을 제외하고 청산에 따른 일부 상환을 받더라도 4000억-5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SK글로벌의 직영 주유소망을 잃게 돼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직영 주유망을 인수한다고 해

도 매입대금으로 약 8000억-9000억원이 필요해 1조원이 넘는 현금흐름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황규원 한국투자신탁증권 애널리스트는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의 주당 가치는 4150원 수준이라고 평가했

다. 27일 SK 종가인 10250원의 40% 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한편, SK그룹과 채권단과의 관계 악화, SK그룹 해체 가능성 등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계열사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최근 SK텔레콤이 그룹에서 독립하면 목표주가를 30만원대로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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